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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감시활동(exposure surveillance)
인 작업환경측정은 질병감시활동(health effect surveillance)
인 건강진단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산업보건 활동이다
(Park & Yoon, 2012).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 내 각
종 유해인자를 없애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노동
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제도로(Kim et al., 2007), 
산업안전보건법 법제에서 예방적 기능을 하는 거의 유
일한 수단이다(Phi, 2004).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기관의 노력으로 작업환경측

정 제도는 직업병예방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계
속해서 확대되어 왔다. 즉 우리나라에서 작업환경측정
을 하는 사업장 수는 계속해서 증가되어 왔다. 1990년 
10,680건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은 
2000년에는 50,285건으로 증가하였고(Kim et al., 
2007) 2010년 67,229건, 2015년에는 90,257건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다(MoEL, 2006; 2014; 2017). 이러
한 작업환경측정의 양적 확대는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 
건강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해온 것이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 작업환경측정 관련 연구는 주로 정확한 측
정과 측정 방법에 대하여 수행되어 왔다.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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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7)은 작업환경측정 방법의 전반적 분석을 통하
여 적정성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Byeon et 
al.(2008)은 신뢰성 있는 측정을 위해서는 작업환경 측
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요인을 파악하고 이
를 보정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Jeong et al. 
(2008)은 허용기준 설정물질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관평
가의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Shin et al.(2015)은 작업
환경측정 정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Jeong et al.(2017)은 
정도관리제도, 지정측정기관평가제도, 신뢰성평가제도 
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히 지속된다며 효과
적인 작업환경측정 감독 방안을 제안하였다. Kim et 
al.(2017)도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들을 분석하고 고찰하여 보완사항과 개선 필
요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의 증가와 작
업환경측정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2016년 메
탄올 중독에 의한 실명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하였다. 사
고 후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현장에서는 노출기
준보다 10배가 넘는 수준(1,103~2,220 ppm)의 메탄
올에 노동자들이 노출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Lee, 2016; Jang, 2016). 연구자들은 다각도로 이들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였지만 이들 사고가 발생한 사업
장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
았다는 점이다(Park et al., 2016; Lee et al., 2017).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인체에 해
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하
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MoEL, 2020a). 측
정을 실시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
조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MoEL, 2020b). 따라서 정
부는 매년 몇 개 사업장이 어떤 유해인자에 대해 작업환
경측정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지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해야 하는 사업장이 몇 개소인지는 알 수가 없다.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기능과 역할은 작업환경측정이 
모든 대상 사업장에서 적절히 이행된다는 가정 하에 가
능한 것이다. 만일 작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이 전혀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성평가나 정도관리 등의 정교한 
관리제도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즉,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임을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제도가 없

기 때문에 측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그 대상 여부를 정
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환경측정의 궁극적 역할
을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집행과 자원 배분을 위
해서라도 측정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보건의 토대인 작업환경측정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대
상 사업장 여부를 등록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작업환경측정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
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고시를 고찰하였고 이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보
고서와 한국학술정보(주)의 작업환경측정 제도에 관한 연
구 논문을 고찰하였다. 다른 분야의 유사한 제도를 비교하
기 위하여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았다. 관
련 법규, 연구보고서, 연구 논문을 토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사전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여 구체
적인 등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 방법
준비된 등록 방안에 대해서 산업보건 전문가를 대상으

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산업보건 분야 경력이 평균 20.2년의 현장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고 작업환경측정기관 5명, 전문기관 3
명, 근로감독관 2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FGI 실행원
칙에 따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토의
할 수 있도록 9개의 기본 정형화(structured)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실행하였다. 

Ⅲ. 결    과

1.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현황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Table 1). 1990년 10,680건에 불과했던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는 1995년 44,296건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
에는 50,285건, 2005년에는 57,897건, 201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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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9건 그리고 2015년에는 90,257건으로 증가하였다
(Kim et al., 2007; MoEL, 2006; 2014; 2017). 

2. 화학물질 중독 발생 사업장 현황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사업장과 실시하지 않는 사

업장의 중독사고 발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서 고용노동부의 사망재해 DB와 작업환경측정 DB를 
비교하였다. 2013~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
망재해는 총 9,602건이었다. 이 중에서 사고성 재해 등을 
제외하면 총 412건이 직업성 사망으로 분류되었다. 직업
성 사망에는 유기용제 관련이 39건, 중금속 관련 9건, 기
타화학물질 관련 34건, 석면 관련 54건 그리고 기타 요인
이 276건이었다.

중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연도의 작업
환경측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0건(31.6%)만이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환경측정 실시
율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유기용제 30.8%, 중금속 66.7%, 
기타화학물질 47.1%, 석면 25.9%, 기타 요인 29.7%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30.0%, 2014년 32.1%, 
2015년 30.5%, 2016년 30.5%, 2017년 35.6%로 확인
되었다(Table 2).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록
메탄올 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파견법이나 원하청 관계 

등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지만(Park et al., 2016; Lee et 
al., 2017), 산업보건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문
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산업보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철저한 작업환경 
관리를 통해 직업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작업
환경측정을 통하여 노출수준을 파악하여 작업환경을 적
절히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과 제도 하에서는 많은 사업장에서 측
정을 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측정의 의무는 
있지만 측정 대상임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규정은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모든 측정 
대상 사업장이 스스로 그리고 감독기관에서 측정 대상임
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방의 하나로 ‘작
업환경측정 대상 등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1) 등록 제도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과하는 것이다. 행정규제에 대한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Category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First half - 22,663 25,210 31,204 35,215 46,866

Second half - 21,633 25,075 26,693 32,014 43,391
Total 10,680 44,296 50,285 57,897 67,229 90,257

Table 1. The number of workplace environment measurement in Korea

Year Category Organic solvents Heavy metals Other chemicals Asbestos Etc. Total
2013 Subjects 8 2 3 14 53 80

implement(%) 2(25.0) 2(100.0) 0(0.0) 3(21.4) 17(32.1) 24(30.0)
2014 Subjects 15 3 9 14 68 109

implement(%) 6(40.0) 1(33.3) 7(77.8) 4(28.6) 17(25.0) 35(32.1)
2015 Subjects 7 2 5 13 55 82

implement(%) 2(28.6) 1(50.0) 2(40.0) 4(30.8) 16(29.1) 25(30.5)
2016 Subjects 4 1 6 9 62 82

implement(%) 0(0.0) 1(100.0) 3(50.0) 2(22.2) 19(30.6) 25(30.5)
2017 Subjects 5 1 11 4 38 59

implement(%) 2(40.0) 1(100.0) 4(36.4) 1(25.0) 13(34.2) 21(35.6)
Total Subjects 39 9 34 54 276 412

implement(%) 12(30.8) 6(66.7) 16(47.1) 14(25.9) 82(29.7) 130(31.6)

Table 2. The status of workplace environment measurement among occupational disease death in Korea(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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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제인식’과 ‘규제준수’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규제인식’은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피규제자의 규
제에 대한 인지와 인식이다. 즉 제도나 법령이 규제대상집
단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규제준수’는 규제
를 집행할 적절한 집행수단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Jeong, 2002). 

현재로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이
라는 제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러한 의무에 대한 고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
노동부도 어느 사업장이 측정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알
지 못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즉, ‘규제인식’과 ‘규제준수’ 두 측면에서 모두 실
패하고 있는 것이다. 측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는 사업주의 ‘규제인식’을 높이고 고용부의 ‘규제준수’ 수
단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
실을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연간 100 kg 이상을 제조⋅수입하려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100 kg 미만이어도 신규화학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기존 화학물질은 그 등록 기준이 연간 1톤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MoE, 2019).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
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자동차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
차에 대하여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
다(MoLIT, 2019).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정기검사의 
대상 현황과 수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2018년 
우리나라에는 승용차 18,676,924대, 승합차 843,794대, 
화물차 3,590,939대, 특수차 90,898대 총 23,202,555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KOSTAT, 
2018). 이 중에서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1,137,030대
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9). 즉 자동차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몇 대가 있으며 
그중에 몇 대가 자동차 검사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이다. 

2) 등록 내용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등록을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

는 유사한 제도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No Data, No 
Market’ 즉, ‘사전예방적 위해관리’를 위하여 위해 관련한 
자료의 등록 없이는 판매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Jo, 
2016).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
단히 전문적이고 광범위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제조
⋅수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화학물질의 명칭, 분
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용도, 분류 및 표
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
를 포함한 위해성,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기타 
자료가 있다(MoE, 2019).

작업환경측정대상 등록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훨씬 단순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즉 작업환경측정대상 등록에서는 단순히 191종
의 측정대상 화학물질 중에서 ‘어느 물질’을 사용하는지와 
사용한다면 ‘얼마만큼’을 사용하는지만 등록토록 하면 된
다.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측정대상 사업장의 등록에
는 원칙적으로 모두 찬성하였다. 다만 과연 사업주가 측정
대상 화학물질을 인지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측정대상 사업장의 등록은 화평법
에 의한 화학물질의 등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전

Figure 1. Industrial accident & compensation insurance subscription form(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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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만약 ‘어느 
물질’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등록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이때부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3) 등록 방법
측정대상의 등록은 산재보험 가입 단계에서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양식에는 ‘특
정업무 종사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56호)(Table 3). 

즉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연(납) 업무’,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중에서 해
당하는 내용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양식을 수정하여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를 ‘유기용제 취급 업무(유기
용제 종류 및 사용량)’으로 바꾸고, ‘연(납) 업무’를 ‘중금속 
취급 업무(중금속 종류 및 사용량)’로 바꾸고,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분진의 종
류)로 변경하면 가능하다(Table 4).

비록 산재보험 가입 당시에는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취
급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있으며, 이후 해당이 되면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함을 미리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산
재보험 가입 양식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후 취급 화학물질
의 변동이 생겨 측정 대상 여부에 변화가 생기면 이에 대
해서는 변경사항을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56호의3).

Ⅳ. 고    찰

2016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인하
여 근로자 6명이 실명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였
다.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언론 및 학계에서의 다각

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Park et al.(2016) 은 5인 미
만 초영세소규모 사업장, 휴대폰 부품 납품, 신규 CNC 
공정, 물량 폭주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Lee et al.(2017)은 다인론에 입각한 원인
조사 결과 특수한 생산패턴과 그에 연동한 파견노동의 
만연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지적하는 기업규모(영세규모), 납품 구
조, 물량 변동, 생산패턴 변동, 파견노동의 문제는 산업
보건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물
론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구조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산업보건 분야를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또한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 이전이라도 산업보건 분야에서는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
가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보건 분야에서는 
영세사업장, 파견노동 등의 조건을 떠나 작업장에서 일
하는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어야 한다. 어느 누가 어디에서 일을 하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작업환경측정
이다. 메탄올 중독사고가 발생한 3개 사업장 모두 작업
환경측정을 하지 않았다(Park et al., 2016). 사고가 발
생한 사업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보다 10배 이상 높은 1,030.1 ppm에서 2,220.5 ppm
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17). 만약 사고 발생 전
에 작업환경측정을 하여 산업보건전문가, 근로자, 사업
주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직업병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
는데 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
는 그런 사업장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Figure 2. Industrial accident & compensation insurance subscription form(After revision, including WEM subjec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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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 Kim(2017)은 우리나라 전체의 작업환경측정
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추정 연구를 수행하였고, 5인 이
상 제조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시율은 73.3%로 추
정하였다. 즉 측정 대상 추정 사업장은 63,146개소였고 
이중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은 46,294개소였다. 이는 반
대로 해석하면 전체의 26.7%가 측정을 미실시하고 있
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이 연구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그 
미실시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어느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우선 알아야 
한다. 이는 현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등록’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사
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은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 ‘얼
마만큼’ 쓰는지를 관계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관리 대
상 즉,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사업장을 하나하나 방문하기 전에는 작업
환경측정 대상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나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있
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는 장기적으로 기업활동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hee & Cho, 
2014). 결과적으로 합리적 기업규제는 오히려 기업과 
국가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미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측정 
대상임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부담이나 규제
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도 모두 그 여부를 등록하
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산재보험 가입 단계에서 조
금만 내용을 수정하면 화평법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사
업주가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즉, 산재보험 가입시에 
취급 ‘물질명’과 ‘사용량’만 등록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측정대상 유해인
자인지 아닌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사업주라면 작업환경
측정 의무를 수행하는 것도 또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
다. 그럼에도 이조차도 어렵다면 측정기관의 도움을 받
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Kim(2018)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화학물질 제도개
선의 동력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은 자신의 

노동자들이 화학제품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위험을 평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보건에 있어서도 메탄
올 사고를 계기로 삼아 작업환경측정 대상 등록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소규모 영세 사업장,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등에서
의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작업환경측정이
며 이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을 파악할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측정대상 사업장은 모두 이 사실을 고
용노동부에 등록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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